
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한 반(과)에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는 백수가 될 

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일 한국경제연구원(이하 한경연)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

4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’에 따르면, 대학

생들의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.5%로, 과반인 55.5%가 직업을 구하지 

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졸업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50%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조사대상의 

60.5%에 달했다.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실제 

취업률이 62.6~64.5%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,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 

44.5%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.

◇대학생 76%, 작년보다 취업 어려워… “채용감소로 경쟁 심화”

대학생 10명 중 8명(75.5%)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‘작년보다 어렵

다’고 응답했다. 지난해 조사에서 ‘작년보다 어렵다’(46.1%)고 응답한 비중보

다 29.4%p나 높은 수준이다.

반면 취업 난이도가 ‘작년과 비슷하다’는 비중은 올해 9.1%로 지난해의 

30.6%에서 21.5%p 하락했으며, ‘작년보다 좋다’는 응답 비중도 올해 1.3%로 

지난해의 2.5%보다 1.2%p 낮았다.

취업난이도를 반기별로 살펴보면, 대학생들의 과반인 56.8%는 올해 하반

기 취업환경이 고용난이 심했던 상반기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. 

‘상반기보다 좋다’고 응답한 비중은 1.6%에 불과했다.

코로나19에 따른 취업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‘채용기회 감소로 인

한 입사경쟁 심화’(38.1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 ‘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

험 기회 확보 어려움’(25.4%), ‘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준비의 경제적 부담 

증가’(18.2%), ‘심리적 위축 가중’(17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

◇中企 취업 비중 최대 상승, 대기업 비중 최대 하락

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▲공기업(21.5%) ▲대기업(16.8%) ▲

정부(공무원) (16.8%) ▲중견기업(15.6%) ▲중소기업(11.8%) ▲외국계기업

(9.0%) ▲금융기관(3.9%) 순으로 조사됐다.

하지만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▲중소기업(25.0%) ▲중견

기업(19.1%) ▲공기업(16.0%) ▲정부(공무원)(15.9%) ▲대기업(8.6%) ▲외

국계기업(6.0%) 등의 순이었다.

지난해와 비교해보면,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이 7.7%p(2019년 

17.3%→2020년 25.0%) 올라 가장 크게 증가했고, 대기업은 6.2%p(2019년 

14.8%→ 2020년 8.6%) 떨어져 가장 크게 감소했다.

◇비대면 채용 인식: 긍정적 50.6% > 부정적 21.4%

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는 과반인 50.6%가 ‘긍정적’이라

고 응답했다. ‘부정적’이라는 응답비중은 21.4%로 조사됐다.

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‘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

지’(42.9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 ‘채용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 절

약’(28.6%), ‘채용기회의 공정성 강화’(17.1%), ‘평가기준의 객관성·공정성 강

화’(11.2%) 순으로 응답했다.

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‘대면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려

움’(41.4%)이 가장 많았다. 이어 ‘부정행위 가능성 증가’(25.8%), ‘시험·면접

단계의 관리감독 미흡’(19.4%), ‘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가능

성’(12.3%) 순으로 나타났다. 

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“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

급속히 둔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”며 

“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

갖고 규제혁파,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

을 결집해야 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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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생, 올해 절반 이상 “직업 없는 백수 될수도”

취업체감도 “작년보다 어렵다” 75.5%

中企 25%>중견 19%>…>대기업 8.6%

비대면 채용 인식 긍정 50.6% > 부정 21.4%

고용유연성 등 기업고용여력 확충 매진필요




